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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공동주택단독주택원

룸 등 건축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으로애꿎은서민들만피해를입고있다

는지적이나오고있다

광산구의 경우 수완동에 조성중인 고

급 연립주택 에이엠빌리지에 부실한 사

용승인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

광산구는총 26세대로 구성된고급형

연립주택 건설과 관련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로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문제가 불거지면서 19

세대의사용승인을취소했다

구청의사용승인을믿고입주했던주

민들의경우여태껏재산권행사에제한

을겪고있는실정이다

경찰도 현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요청한감리담당건축사및

사용 승인을 내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불법성여부를집중조사중이다

앞서 광주 자치단체들은원룸을신축

하면서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허가면적이상증축하거나가구수를늘

린 원룸 쪽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부

실한 관리감독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있다

남구는 열악한 예산 탓만 하면서 주

민불편해소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다

가지적을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

트 주민들의 통행로를 제한한 것과 관

련 남구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도시

계획예정도로를개설할것을권고했다

통행로이용을둘러싸고주민과건설

사간다툼이계속되면서주민불편이이

어지고있는만큼관할구청이적극적으

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

다 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 통행

로확보를요청했다

해당건설사가아파트서쪽도로와연

결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수시로 폐쇄

했다가 개방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민원

이끊이질않았는데도 남구가적극적으

로나서지않아주민불편이잇따랐다는

것이다

해당건설사는지난해 9월부터아파트

와도시계획예정도로경계선에높이 15

m의 철제울타리까지치고주민보행과

차량통행을제한하기도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남구는 지난 1월 해

당건설사에울타리철거행정대집행을

통보했지만 건설사는 이에 불응하고 행

정소송으로맞서고있다

지방자치임에도 행정기관이 주민 불

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우방건설 아파트

의경우오래전부터입주민과건설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뚜렷한

해결책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자신들

에게 사전 동의도 없이 건설사가 임의

대로 안전시설조차 마련하지 않고 건물

외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는주민불만이잇따르는데도 행정기관

은나설일이아니다며소극적입장을

취하고있다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

더라도지역민들의민원을수렴 적극적

인중재에나서는것이실질적지방자치

라는반론도만만찮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동주택관리감독부실서민피해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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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과 알제리간 응원전에 나섰던 1만여명의

시민들은대표팀의패배에진한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이날 CGV 광천터미널점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 시작 2

시간전부터열띤응원전을펼치며대표팀

의선전을기원했다

이들은이른새벽부터스크린과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보며 대한

민국을 열렬히 응원했으나 전반부터 03

으로 뒤지자 실망하는표정을드러내기도

했다 시민들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열띤

응원을이어가며경기를지켜보다가대표

팀이 전반 연거푸 골을 내줄때에는 극장

곳곳에서진한아쉬움과탄식이울려퍼졌

다

대부분의시민들은이내 대한민국 괜

찮아를 외치며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봤

다

CGV광천터미널점에서알제리와의월

드컵생중계를관람한박수진(여20)씨는

구자철 선수를 좋아해밤까지 지새워응

원하러 나왔는데 전반을 3대0으로 뒤져

안타깝다고말했다

대표팀이 후반 2골을 따라가자 가라앉

아있던응원단분위기도크게바뀌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응원을 하던 정서현

(여20)씨는 집으로 가려는데 대표팀 골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며 끝까지

선전을기원하기도했다

알제리전이펼쳐진당일해병대입대를

위해포항으로바로이동해야한다던황태

원(21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친구들

과 입대를 앞두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응원장을찾았다면서 승리의기쁨

을누리진못해아쉽다고말했다

무등경기장 시절부터 25년간 통닭장사

를 해왔다는 강도금(60)씨는 이날 기아챔

피언스필드 앞에서 알제리에게 두 골을

주고 단 한마리도 팔리지 않았다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새벽에 일찍 온

응원객들이허탈하게경기장을나서는모

습이그저안타까울뿐이라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새벽잠설치며응원했는데

초반부터잇단실점에 허탈

광주광산구준공안된연립주택사용승인뒤늦게취소

남구주월동아파트건설사가통행로제한주민불편

입주민동의없이아파트건물외벽철거공사강행도

해당구청선실태파악조차못하고소극적대응일관

대한민국 연호

월드컵 2차전광주시민 1만여명응원전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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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서북 05 서북서
먼바다북서북 0510 서북서

남해
서부

앞바다서북서 05 남서서
먼바다북서북 0515 남서서

파고()
05

0510
05

0515

�바다날씨

�물때

목포
1150 0512
0000 1719

여수
0657 0053
1936 1257

밀물 썰물

�주간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71(화)

� � � � � � �
1829 2128 2129 2130 2130 2230 2230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1928

1826

1925

1827

1830

1827

1827

1727

1828

1827

1829

1827

1928

1826

1828

1825

1725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당분간비소식없어요

오후에 구름 개갰다

�지역별날씨 ���

해뜸 0519

해짐 1951
�� 0256

�� 1700

식중독

운동

빨래


